
젤라틴 시장“벼랑"
국내수요 한계 … 수출타산 전혀 안맞아

젤라틴의 국내외 시장여건이 모두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젤라틴은 생산기업들의 이전투구식 출혈경쟁으로 2 0년이 넘게 가격을 인

상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젤라틴의 원료인 Ossein 및 돈피의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료 수입가의 급상승은 최근 체결된 동·식물보호협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 피혁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아로 대거 이동, 원료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9 3년 국내 젤라틴 수요는 1 8 5 0톤으로 9 2년 2 3 3 0톤에 비해 2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수출과 수입은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젤라틴의 국내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건강식품산업의 침체와 젤리용의 급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젤라틴 생산기업들은 장치산업인 젤라틴이 폐수를

대량 유발하는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협약

의 체결에 따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에 젤라틴 생산기업인 경기젤라틴, 삼미산업, 영덕

젤라틴 등 3개기업이 출혈경쟁으로 젤라틴을 저가에 판

매, 갈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악화된 국내 젤라틴시장을 타개키 위해 해외시

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라틴의 9 3년 수출은 2 0 0 0톤으로 9 2년 1500 톤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Ossein 등

원료가격의 급상승으로 오히려 국내에서 보다도 수지타

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젤라틴 시장의 포화로 더이상 시장개척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의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 3대 메이커인 Sanofi, D.G.F, Davis가 덤핑 등으로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국내기업

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인디아, 파키스탄 등 후진국들이 속속 젤라틴을 생산해 점차 수출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수출가격은 의약용에 비해 식품용이 국제가보다 2 0∼30% 낮게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고품질 제품

은 국내에 판매하고 저품질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은 국내에서 기술부족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은 하드캡슐과 고강도젤라틴이 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캡슐용은 기술 뿐만 아니라 원료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선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경기젤라틴이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소량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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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젤라틴 수급현황 (단위 : M/T)


